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위성 GOCI(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)는 2010년 6월성공적으로 발사되어 2021년 3월 임무 종료 시까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모니터링에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. 연안 해수의 탁도, 해수면 흐름 및 냉수대의 단기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측하였으며,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유해 적조 및 녹조의 시간별 모니터링 및 연안의 엽록소 농도 연구, 동해의 해양 일차생산량과 식물플랑크톤 군집 연구에도 활용된 바 있다. 
[bookmark: _GoBack]GOCI-II는 GOCI의 임무를 승계하여 2020년 2월, 천리안위성 2B호(Geo-KOMPSAT 2B)에 탑재되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. GOCI-II는 GOCI의 500m에 비해 향상된 250m 공간해상도와 8개 밴드에 비해 많아진 12개의 가시광 및 근적외선 영역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. 또한 하루 8회의 한반도 주변 영역(Local Area, LA) 관측에서 하루 10회로 관측 횟수가 증가하였고, GOCI와 달리 전구 관측(Full-Disk, FD) 모드가 추가되었다. 이에, 더욱 향상된 성능으로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, 실시간 해양재해 모니터링, 생태환경 분석을 통한 어장환경 제공 등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GOCI-II 자료는 2020년 9월까지 궤도상 성능 시험(in-orbit test, IOT) 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국립해양조사원 국가위성센터(http://www.khoa.go.kr/nosc/intro/noticeList.do)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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